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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8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이재훈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  15. 하나님의 크신 사랑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저마다 품고 있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가장 좋은 시기
마다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선 우리에게 어떤 날은 뜨거운 햇
살로 또 어떤 날은 퍼붓듯 쏟아지는 장맛비로 다가오셨습니다. 타오르는 
뜨거움과 촉촉이 젖어 드는 시원함이 이 땅의 동식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풍성하게 만듭니다. 생명을 태동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삶 깊은 곳에도 자
리 잡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몸담은 곳 그 어디서나 주님의 살아계
심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인생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몸과 마음이 바닥
으로 가라앉을 때라도 샘솟는 원천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롬 8:11 ···············································   인도자
▲ 교 독 문 ··································   53. 시편 121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2부 목회기도 ······························································································   김기석 목사
2부 응 답 송 ········································································································   찬양대
2부 찬    양 ····························   454. 주와 같이 되기를 ·································   다 함께
▲ 성경봉독 ····································  렘 32:6-11 ······   1부:인도자/2부: 김정훈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Ⅰ. 내가 너와 ································   마중물찬양대
                                        Ⅱ.     나                                    청파찬양대
말   씀 ·······························   아나돗의 밭을 사다 ····························   김기석 목사
거둠의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새 교우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
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날마
다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나
뉜 것을 다시 연결하시는, 주님의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십시오. 지금도 계속되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절망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
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자주 또 쉽게 낙심했었습니
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
셨고 또 함께 일하자 손 내밀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일으키
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두 손을 꼭 붙들겠습니다. 주님, 우리
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동호회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집회 / 떼제찬양과 기도회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믿음으로 읽는 글

어지신 목자 - 시편 23편
시편에 대한 오경웅의 한문 해석과 송대선 목사의 해설

 
主乃我之牧 所需百無憂    令我草上憩 引我澤畔遊

주내아지목 소수백무우    영아초상게 인아택반유

吾魂得復蘇 仁育一何周 更爲聖名故 率我正道由

오혼득복소 인육일하주 갱위성명고 솔아정도유

雖經陰谷裏 主在我何愁 爾策與爾杖 實令我心休

수경음곡리 주재아하수 이책여이장 실령아심휴

燕我群敵前 感爾恩施優 靈膏沐我首 玉爵盈欲流

연아군적전 감이은시우 영고목아수 옥작영욕류

慈惠共聖澤 長與我爲儔 行藏勿離主 此外更何求

자혜공성택 장여아위주 행장물리주 차외갱하구

---------------

야웨 나의 목자이시니 아무 근심할 바 없어라

푸른 풀밭으로 이끄사 쉼을 주시고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사 즐거움 주시네

내 영혼 다시 일으키시고 사랑으로 기르시니 세밀도 하셔라 당신의 거룩한 이름

으로 인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어둔 골짜기 지날지라도 주 계시니 무엇을 염려하랴 주께서 마련하신 지혜와 능

력으로 이 마음 평안히 쉬게 하시네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도타운 은혜로 감격케 하시며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아름다운 잔에 넘치도록 채우시네

그 자비와 은혜 늘 나와 함께 있사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말고 더 

구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3절의 인육仁育은 ‘사랑과 덕으로 잘 가르쳐 온전해지도록 길러주는 것’이인덕교

화배육以仁德敎化培育이다. 하느님이 그러하시고 천지가 그러하며 성인聖人이 그

렇지 않던가? 오경웅은 하느님의 길러주심이 얼마나 주도면밀하신가를 노래한다.

  6절의 행장行藏은 용사행장用舍行藏의 줄임말이다. 『논어』 「술이」편에 공자가 

제자 안연에게 ‘등용되면 나아가 도를 행하고 등용되지 못하면 도를 간직해 두는 것 

너와 나뿐이라’ 用之則行 舍之則藏 唯我與爾有是夫(용지즉행 사지즉장 유아여이유

시부)고 하였다. 드러난 삶이 되든 그렇지 않든 주님과 결코 멀어지지 않겠다는 것이

다.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에  항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정녕 그 말

고 더 구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행장무리주行藏勿離主 그것만이 시인이 구하는 것

인데 『중용』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다. ‘진리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

라,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은 도라 할 수 없다.’ 

  옛적에 선비에게 행장과 진퇴의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현대 사회는 직업 

선택의 기회가 다양하지만 고대에 선비는 오직 공부를 통해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하

는 것이 직업을 얻을 유일한 기회이며 동시에 자신의 삶을 실현하고 백성을 제도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데 혹 그만한 능력이 있다 하여도 군주가 어리석거나 폭군이

어서 지혜로운 이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더 나아가 아첨꾼의 말에만 귀를 기

울인다면 어찌할 것인가? 가슴에 지닌 포부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큰 꿈이라 하

더라도 도무지 펼칠 조건이 되지 않고 도리어 화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행장行藏은 삶이 지향해야 할 바와 구체적으로 견지해야 할 내적

인 태도이다. 시대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걸림 없는 삶을 지향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랴? 그러나 오경웅은 길이 있다고 말한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으로 세

상에서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다고 말이다. 

                       - 오경웅 지음  송대선 옮김·해설 「시편사색」(꽃자리) 중에서



마음으로 읽는 글

하늘로 가는 길 김기홍

별을 이고 나온 새벽/ 함바에 모여
살과 뼈를 갉아먹는 만년 노독/ 깡소주로 눌러놓고
승강기에 몸을 싣는다.
오늘도 존재할지 모를 상처 많은 꿈도 함께/ 20층 21층
아직은 사장도 감리도 오르지 못한/ 창공을 오른다.

하늘로/ 하늘로/ 철근을 세운다.
키 낮아 발판을 타고/ 곰삭은 설움을 타고/ 더 올라야 할 아파트
옹벽을 이어 세우면/ 간혹 지표면에서 만나지 못한 비바람
역한 뜨거움도 만나 

폭 15센치 난간의 벽을 타고 기둥을 세운다/ 기울어진 세상
몇 사람 피바다를 이루고 사라진 저 곳/ 육십 미터 아득한 땅바닥
인부와 기사들의 불협화음
무엇이 이 높이까지 끌어올리느냐
올라도 올라도 달아나는 하늘

합수장군 지고 개간지 오르시다 쓰러진/ 아버지의 꿈이 그랬을까
빈 하늘 바라보다 별안간/ 우리는 뛰어내리고 싶다.
목숨 값이 얼마나 될지/ 식구를 계산하며
이 아파트를 지어 한 몫 챙길 사람들을 생각하며/ 아서라!
오늘은 하늘로 가는 철근을 이어 세우며
우리들의 끓는 사랑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우리들의 
상처 많은 꿈도 단단히 엮어 세운다.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권미숙 권미정 김기철 김미숙 김성수 이희숙 김성우 박유경 김수진b 
김애순 김영락 김영호 김윤수 박상호 김인걸 문영혜 김인숙 김일랑 이은옥 김재흥 
최희영 김정린 김창숙 김은종 김태정 김형근 김호식 최원영 김홍수 전성호 노신후 
마재국 손의나 문홍일 문희영 박규석 박경선 박노수 남인자 박미연 박범희 박상규 
안정숙 박석희 조항미 박준희 이기분 박해숙 방문성 박혜경a방  민 방  준 배삼순 
배재경 이수정 사혜리 사은기 이미경 설규범 소광섭 김숙희 신영욱 심재남 김성희 
안길상 이형숙 안미숙 안미순 안종일 정현주 오미숙 오슬기 왕수명 우순덕 유금주 
유성애 유중희 윤석영 윤성종 김윤정 윤수연 이계선 이소순 이광섭 김수연 이동천 
이미정 이민관 송용화 이범석 류정욱 이성범 권현숙 이시경 이영미 이완구 이윤범 
나지선 이재삼 전정현 이재훈 이주영 오재영 이한나 임주빈 최현옥 임형욱 장병준 
박소현 장원호 박성희 장현희 전현선 조관행 홍선희 조두희 오연훈 조호진 최승주 
최소라 고인성 최승주 조호진 최옥분 최윤화 최은미 최종원 최형균 강경화 최형민 
최희영 추헌영 하현철 최성애 한나영 한양미 이진영b한완식 임정자 홍복선 홍순복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무명1 (총103)
감사헌금
권경혜 권두리 권성연 김인석 이선화 김일재 김재영 노신후 박병구 김인순 박해숙 
서담이 김정완 서효진 정윤성 손숙경 송병찬 신기호 이경민 이범석 류정욱 이상도 
임설희 임종수 임채진 이영희 장규모 장규하 장재영 김재영 조옥리 채계진 최지은 
최혜정 무명5 (총32건) 
생일감사헌금 권미정 이정은
녹색꿈헌금  김용진 박효선 추광미 함정희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유치부예배
유초등부예배
중고등부예배
1청년부예배
2청년부예배

10:50
10:50
10:50
10:50
13:30
13:30

유아부실
유치부실
교육관
중고등부실
유치부실
청년회실

1부예배
2부예배
성서학당
수요집회
새벽기도회

09:30
11:00
13:30
11:00
06:00

대예배실
대예배실
대예배실
교육관
교육관(일･월 쉼)



교회소식
1. 동호회 : 오늘 오후에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2. 떼제기도회 : 8월 떼제 찬양과 기도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교육관에서 있

습니다. 
3. 신앙실천 : 옳지 않음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안내 
유치부 8월 11일 교회
아동부 8월 10~11일  팀수양관
청년2부 8월 15~18일  천안단비교회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시 10:11-18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흥

2부 김기석 안종일 박상규 이재훈
1부 영접위원 최미자 헌금위원 이선영
2부 영접위원 박홍재 권혁순 허신열 유경순 이은주 강금연
2부 헌금위원 임주빈 정경례

식당봉사 오늘 박혜경 김민화 최희정 손숙경 서안나 국지연 최영민 이국노
다음주 고숙이 이준림 한양미 정은선 김희숙 배기용 안성호 박재영

설거지봉사 청년부 (오늘)    2남선교회 (다음주)    커피봉사  3여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다음주

8월


